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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병원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소진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 소재의 정신병원에 5년 이상 근무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4명을 대상으로 두
번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소진
경험은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함’,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회의감’, ‘환자와 보호자들과 거리를 둠’, ‘현실적인 문제와 한
계를 느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경험을 파악하고 소진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소진, 질적 연구, 융합 

Abstract  This study us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describe the burnout experience in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MHSW) working in psychiatric hospitals.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identify the main themes from two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MHSWs who have been working in 
psychiatric hospitals for more than 5 yea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burnout manifests as; ‘not being recognized as professionals,' ‘being skeptical 
of the role of social workers,' ‘distancing oneself from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feeling 
realistic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both understand and prevent the burnout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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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20년 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정신

건강복지법)로 개정되고[1]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건
강복지법으로의 개정은 환자들의 인권강화 측면에서 입
원기준의 절차가 강화되었고 고용과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 예술, 지역사회 거주와 재활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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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법에 명시화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2].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신
병원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심리 사회적 정
신적 문제를 지원하고 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를 
해결하며[3]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정신
과 환자들의 폭력피해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을 노출시
키기도 한다[4].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은 정신병원
에서 근무 중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에게 다양한 역할
과 역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5]소진 발생 위험을 높
일 수 있다. 소진(burnout)이란 사람들을 만나서 상대하
고 감정적으로 요구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6]. 소진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스트레
스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라 지장을 받거나 대상자를 회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7]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8]. 직무스트
레스는 이직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나[9] 사회복지사가 제
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0]. 소진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사회복지
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진을 관리하고 예방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신병원에서 진행된 소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
신과 병동 근무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호사의 소진요인을 연구한 양적 연구에서는[11] 폭력
경험과, 폭력대처, 사회적지지에 따른 소진에 대한 요인
을 분석했다. 간호사의 소진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12]
에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소진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들은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근무 중
에 겪는 소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 정신
건강사회복지사가 겪는 경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처
방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에 대한 소진에 관한 연구는 소진 경험을 영성적 측면
에서 다룬 질적 연구와[7]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소진 경험을 파악한 양적연구[13]가 진행되었
다. 이 연구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내부자 입장에
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 점에서
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연구 대부분 정신병
원이 아닌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
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경험이 
가지는 의미와 실천적 함의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
지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진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냄으
로써 소진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지 이해하는 것은 소진을 예방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의 소진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
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의 소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
복지사들의 소진 경험을 파악하고 소진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론

2.1 일반적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경험을 이해

하고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 패러다임 안에
서 접근방법을 공유하고[14] 질적 연구의 특정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분석 초기에 
수행하는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경
험을 분석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친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지역 정신병원에서 정신

건강사회복지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4명을 선
정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3명, 1명은 남성이고 
연령은 32세에서 37세까지이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 경
력은 6년 7개월에서 8년 2개월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신병원 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으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다. 둘째 근무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였
고 셋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신분은 익
명을 보장하고 면담과정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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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언제든지 원하면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Table 1과 같다.  

classify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Career

A female 32 master's degree 6 years

B female 34 master's degree 7 years

C female 33 master's degree 7 years

D male 37 master's degree 8 year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녹음기를 사용하여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담과 동시에 내용을 전사하였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2
월 8일 까지 두 번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
는 연구 참여자가 퇴근 후나 시간이 여유가 되는 주말에 
실시하였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
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자료정리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녹취록
이 전사된 심층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가고 검
토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소진 경험을 이해하려 노력했
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전사내용에서 정신건강사회복
지사의 소진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
고 구분하여 의미를 찾아냈다. 각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전사내용을 범주화하고 범주화한 내용을 통해 핵심 주제
를 발견하고 주제와 범주를 구성했다.

2.4 연구의 진실성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분석과 해석 과

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잘 반영되었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자들은 연구의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
을 가진 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정신보건 현장에서 근
무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1 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주관
적 오류를 줄여나가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했다. 

3. 연구결과

Subjects Sub topics

Not being recognized as 
professionals

Replaceable workforce
Improper salary and treatment 
regardless of work experience

being skeptical of the role of 
social workers

Tediousness followed by
repetitive tasks 

Conflict with other departments

 Distancing oneself from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Conflict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Feeling realistic problems 
and limitations

Feeling incompetent toward
Long-term inpatients

Repetitive problems and  unresolved 
situations

Table 2. Analysis Result : Subjects and Subtopics

 
3.1 전문가로서 인정받지 못함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었다. 환자들에
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을 하며 학업을 병
행하여 대학원 석사 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내부
의 갈등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대체 
될 수 있는 인력’, ‘경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 나
타났다.

3.1.1 대체 될 수 있는 인력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정신병원에서 대체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들
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
거나 소진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었다.

 
“2년 동안 같이 일하던 직원이 나가서 사람을 뽑아야하
는데 인건비를 줄이려고 수련 마친지 얼마 안 된 사회복
지사나 경력이 적은 사회복지사를 뽑았으면 하더라고
요.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는 거 거기서 거기 아니냐면
서……사회복지사 업무가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도 아닌
데…….”-A-

“시설 쪽에서 수련하고 병원 경력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새로 들어와서 보호자랑 면담하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
어요. 원장이랑 회의하는데 대뜸 그 직원 이야기를 하면
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새로 뽑아야 하는 거 아
니냐고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조건도 안 좋은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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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게 와도 
대우가 안 좋으니까 1년 채우고 나가고……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아있는 사람은 힘든 것 같아요.”-C-   

“사회사업실 팀장으로 직책 달아주고 역할을 하라면서 
원무부장한테 알아서 사회복지사 직원을 뽑으라고 하더
라고요. 원무과 부장이 사람 잘 보는데 마음에 드는 사
람 뽑으면 되겠다고……. 황당했죠.”-B- 

3.1.2 경력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함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에 비해 보수나 대우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연차가 쌓일수록 일을 지속적으
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
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저희는 같은 팀끼리도 월급 얼마 받는지 공개하지 말라
고 하거든요. 병원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2년 넘게 급
여를 안올려줬어요. 새로 남자직원이 들어왔는데 나중
에 알고 봤더니 팀장인 저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줬더라고
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내 자
신도 참 한심 했죠.”-C-

“같이 수련한 남자동기들은 대부분 사회복귀시설이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랑 급여차이가 80만 원 이
상 차이나요. 4월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가장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병원 경력밖에 없어서 병원 
밖에 이직을 못하는데 고민될 때가 있죠.”-D-  

“호봉제도 아니고 사실상 급여가 원장 마음인데 간호 팀
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인색하게 
급여를 책정해서……. 사회복지사를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A-

3.2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회의감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업무를 다른 

부서와 협력해야만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다. 병원 안에
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위치는 높지 않아 연구 참여자
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타 부서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에 대한 요구도 기본적인 수준의 업무를 해주기를 원했
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되는 경험
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반복되는 업무의 답답함’, ‘다른 
부서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3.2.1 반복되는 업무의 답답함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업무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들은 반복적인 업무에 변화를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시도하였으나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몇 개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해
서 돌리는 게 있는데 오래 입원한 환자들도 지겹고……. 
진행하는 나도 지겹고…….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편
하긴 한데 어느 때는 정말 답답해요.”-B-  

“전체 회의 때 환자들을 위해서 이벤트나 선물 같은걸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난감해 하면서 싫어
하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하고 싶겠어요? 그냥 하던 
거나 계속 해야지.”-C-  

“이전 사회복지사들처럼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기본적인 
일이나 하지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뒷담 화를 들었는
데…….기운 빠지죠.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만 
돌려서 수가 청구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A-

3.2.2 다른 부서와의 갈등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소수자이다. 

사회복지사는 의료법상 보건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도 속
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병원에서 일하며 다른 
부서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 병원은 수간호사가 제일 오래 근무를 했는데 사회
복지사들 프로그램 일지 작성한 거를 개입할 때가 있어
요. 집단정신치료랑 작업 및 오락요법을 작성하는데. 정
말…….맞지도 않는 소리로 자꾸…….아…….답답하
죠.”-B-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방해하는 환자들이 있거나 위험
한 환자들이 있으면 보호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요청을 하면 자기들한테 지시한다고 생각하고 투덜거리
고…….일하는데 문제 생기니까 꾹 참고 있는데 정말 그
럴 때 화가 나요.”-D- 

“저희는 병동에서 간호사들 파워가 대단한데 갑자기 수
간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
겠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알고 봤더니 프로그램이 어떠
냐고 환자 몇 명에게 물어보고 저한테 이야기를…….황
당하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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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사회 사업팀이 원무과 안에 속해있는데 원
무과 직원들이 자꾸 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는 참…….우
리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그리고 제가 원무과 직원
은 아니잖아요?”-C-   

3.3 환자와 보호자들과 거리감을 둠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협을 느끼며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게 폭력과 욕설을 경험’,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3.3.1 환자에게 폭력과 욕설을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증상이 심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

는 환자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소진을 경험
하는 원인이 되었다.  

       
“젊고 덩치 큰 남자 환자인데 자폐성향도 있고…….프로
그램 끝나고 병동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컵으
로 제 어깨를 세게 때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한
동안 병동 올라가기 무서웠어요.”-A-

“알코올 환자들이 짓궂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지나가
는데 일부러 야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환자니까 
이해해야 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화가 나요.”-C-

“입원한지 얼마 안 된 피해망상이 심한 환자가 프로그램 
진행 하는데 갑자기 와서 저를 확 밀쳐서 넘어졌어요. 
증상 때문이 라고는 하지만 그 환자만 보면 자꾸 그 생
각이 나고…….정말 힘들었어요.”-B-   
   
“환자가 병동에서 흥분해서 말리다가 머리 쪽을 맞았는
데……. 괜찮은지 물어보기는커녕 정신과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원장이 말할 때는 진
짜…….그만두고 싶었죠.”-D-  

3.3.2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
정신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차이가 큰 경우가 많

다.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와 보호자 사이를 중재하며 어
려움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환자나 보호자는 무
리한 요구를 부탁하기도 하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난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따지기 좋아하고 신경질적인 환자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방해하거나 그걸 제지하면 사소한 
걸로 꼬투리잡고 인권이 침해당했다고…….인권위에 신
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장은 문제 일
으키지 말고 좋게 해서 내보내자고만 하고…….나는 여
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A-

“환자나 보호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중재가 안 되면 그 원망을 사회복지사한
테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괴롭
죠.”-B-

“어릴 때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환자가 있었
는데…….당장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런데 복지사가 이런 것도 안도와준다고 병동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
어요.”-C-  

3.4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를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하며 한계를 느꼈다. 환자들에

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소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장
기입원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되
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4.4.1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 
연구 참여자들은 장기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현실적으로 입원 병동 외에 마땅
한 대안이 없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병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원장이 환자가 빠지면 손해라
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퇴원계획을 세우거나 지역으로 
보내는 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주거시설에 가면 잘 지
낼 것 같은 환자를 한소리 들어가면서 연계를 했는데 얼
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정말 
안타까웠어요.”-D- 

“환자들이 퇴원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나가서 지내시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보면 
고시원 같은데서 혼자 생활하시다가 오시는데 월세 빼
고 병원비 빼고 뭐하면 힘들다고 하시고…….차라리 병
원이 그분들한테는 더 나은 게 현실이니까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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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처럼 지내면서 병원이 행복하다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 막상 다른 환자가 퇴원하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
시기도 하고……. 지켜보면 참 안쓰럽죠.”-C- 

4.4.2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환자들은 만성적인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환자들의 증상이 개선
되기를 원했지만 반복되는 문제의 발생과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 

“장기입원으로 퇴원하지 않고 오래 치료 받고 있는 환자
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약을 먹고 병동에서 더 
생활하면 나아질까 싶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
속 잠만 자고 살도 찌고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은 환
자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
을까? 어느 때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B-

“같은 병동에서 3년째 사회기술훈련을 진행 하고 있는
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 환자가 있
어요. 근데 할 때마다 매번 새로워 해요. 제가 하는 프로
그램이 효과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A-

“12단계 알코올교육을 열심히 참석하고 A.A 메세지 선
생님들이 오셔서 단주모임 할 때도 정말 성실히 참석하
던 환자가 있었는데…….입 퇴원을 세 번 반복하더니 실
망하시고 참석을 전혀 안하더라고요…….안타깝기도 하
고……. 저도 보면 기운 빠지고 아무래도 지치죠.”-D-

4. 결론 

본 연구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
사의 소진 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
고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소진 경험은 ‘전문가로서 인정
받지 못함’, ‘사회복지사로 역할에 회의감’, ‘환자와 보호
자들과 거리를 둠’, ‘현실적 문제와 한계를 느낌’으로 나
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소진 경험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정신병원에서 전문가로 인정받
지 못하는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자신이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인식과 경력
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소진 경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불안을 느끼거나 사
회복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데 주저하는 부정적 변화
를 가져왔다. 이는 전문직으로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인정받는 것은 그들의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
이었다는 국내 연구결과[15]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할
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신병원의 특성상 의사, 간
호사, 임상심리사, 행정부서 등과의 team-approach를 
위한 긍정적 의사소통은 직무 만족에 중요한 요소이다
[16].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과 병동에서 반복되는 
업무에 답답함을 느꼈고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들이 무
산되는 좌절을 경험했다. 다른 부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점점 무력감을 느꼈고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은 소진 경
험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 경험을 하며 환자와 보
호자들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 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상황과 환자와 보호자와의 중재과정은 소진이 
점점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환자의 폭력 이후 심리
적 손상과 환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감소했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

네 번째, 만성적이고 증상에 변화가 없는 환자들을 개
입하며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
자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장기간 프로그램을 참여한 
환자가 변화가 없거나 입원을 반복하고 증상이 안 좋아
지는 모습을 보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소진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진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소진은 전문성에 대한 인
식부족으로 인해 나타났다. 직업존중감이 낮을수록 소진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7] 전문가로 일 할 수 있는 대
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 요건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과정의 노력을 요구하
고 전문가로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련제도 개편을 통해 양질
의 임상경험과 교육을 통한 자격제도의 질적 강화가 필
요하다.

둘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다른 부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
다. 조직 내 의사소통이나 구조의 문제와[18]업무가 불일
치할 때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19] 소진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소진 경험의 내용에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신병원에서 사회복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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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신설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소진예방과 해결을 위
해 전담 상담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사는 폭력과 욕설, 업무에서 오는 갈등 경험으로 인해 소
진을 경험한다. 전담 상담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슈
퍼비전과 상담이 이루어져 소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
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
계와 협력이 증가한다면 정신과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소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병원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 소진 경험을 질적 연구로 깊이 있게 드러낸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연구자들은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
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 방
법을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
내서 소진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진을 예방해나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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